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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강]빨리빨리-일류 집착등, 사회 분위기가 강박증 키워  

 
“한국인 모두가 병원에 가야할 정도는 아니지만 강박증세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 
사회는 제 정신으로 살기 힘든 강박적 사회입니다.”  

최근 ‘ 나는 왜 나를 피곤하게 하는가’ (올림 간)를 펴낸 서울대병원 

정신과 권준수교수는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진단했다. 다음은 

권교수가 소개하는 한국인의 대표적 강박증세.  

▽빨리빨리병〓대충대충병과 연관돼 있다. 조급증은 건강에 특히 해롭다. 

사람은 마음이 급해지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고 신경이 예민해져 

공격적 심리상태가 된다.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피곤해지고 이 때문에 

신경이 더욱 예민해진다. 특히 ‘ 제 2 의 뇌’ 라 불리는 위는 불안정한 

심리에 즉각 반응해 탈이 나기 십상. 한국인의 80% 이상이 위염증세를 

보이고 위암 환자가 유난히 많은 것도 이과 관련돼 있다.  

▽일류병〓유난히 브랜드에 집착한다. 입시병도 일종의 일류병이다. 

체면의식과 열등감에서 비롯된다.  

▽평등 강박증〓남이 앞서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남의 뒷다리를 잡아야 

속이 편하다. 또 남이 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해야 속이 편하다. 이것도 

열등감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정신 병리현상.  

▽기타〓성형수술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얼굴을 뜯어고치는 

신체이형증, 영어 강박증, 다이어트 강박증, 인터넷 강박증 등 사회적 

강박증세는 수없이 많다. 정치인이 자기 보스를 욕하면 ‘ 무조건 돌격’ 하는 

것도 ‘ 충성심 강박증’ 에 속한다.  

쇼핑중독 섹스중독 도박중독 건강염려증도 일종의 강박증. 특히 우리나라는 

‘ 일중독’ 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. 일중독은 사회적 

성취라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우리 사회엔 건강을 해치는 일중독자가 많은 

것이 문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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